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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ndy cuts a paradoxical figure in culture. To some, he 
epitomizes style superseding substance: a man of vanity, 
disengaged from politics, who sees “the world as an aesthetic 
phenomenon,” according to Susan Sontag. Others valorize the 
dandy as a champion of individuality and expression, challenging 
standardization perpetuated by capitalism. Charles Baudelaire 
wrote dandies represented “the last gleam of heroism amid the 
decadence.” Such contradictions—between artifice and 
authenticity, massification and the avant garde—embodied by 
dandies have long inspired the painter Jesse Mockrin, who takes 
on contemporary dandyism in Korean pop stars and men’s high 
fashion for her project XOXO at Perrotin Seoul.
 
If the fastidiously stylized exterior of dandyism conceals a 
subversive interior edge, Mockrin’s sumptuously rendered oil 
paintings similarly challenge the monolithic status quo with artful 
subtlety. Mockrin is interested in the ways dandy men’s cultivation 
of beauty and indulgence in pleasure unabashedly embrace 
traditionally feminine preoccupations, destabilizing gender norms. 

“The Love Song”, 2017
Oil on linen. 76.2 × 76.2 cm / 28 × 28 inches
Photo: Nik Massey. © The artist and Night Gallery, Los Angeles 

제시 모크린 XOXO
김기범 전시기획
갤러리 페로탕, 서울
2017년 3월 17일 - 2017년 4월 8일

댄디이즘은 전형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담는다. 
댄디하다고 불리는 그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허영으로 가득한 사람, 
비정치적이며 수잔 손탁은 “세상을 하나의 심미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댄디를 자본주의가 
심어놓은 세상의 표준이라는 개념에 도전하고 독자적인 개성을 
성공적으로 표출하고 정착시킨 챔피언으로 드높였다. 샤를 
보들레르는 댄디를 ‘부패와 타락 속 영웅의 마지막 모습’과 같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모순 - 인공적인 것과 진정함, 대중적인 것과 
아방가르드 한 것 - 댄디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시 모크린에게 오랫동안 영감을 불어넣었다. 제시 모크린은 
한국 팝 스타와 남성의 하이 패션 속에 담긴 현대의 댄디를 갤러리 
페로탕 서울에서 선보이는 XOXO 프로젝트에 담아내었다.

세심하게 표현한 스타일의 외모를 갖춘 댄디이즘이 반항적인 
내면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면 모크린의 낭만스럽게 제작된 유화는 
예술가적인 미묘한 기교로 획일적인 사회의 기준에 맞서고 있다. 
모크린은 댄디한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과 쾌락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In mining and mixing imagery of Rococo frippery, K-pop pretty 
boys, and men’s fashion editorials, she locates a spark of 
authenticity and dissidence beneath the manufactured fantasy 
artifice of the Korean boy band industry, which co-opts and 
subverts colonial stereotypes of the Asian male as effeminate, 
and beneath the commodity fetish of luxury fashion, which has 
been pushing men’s dress in a foppish direction, replete with 
floral patterns, silk, and pussy bows. The tension between what 
is seen and unseen, the public and private, surface and content 
in the subject matter is also heightened in Mockrin’s striking 
employment of cropping in the paintings’ compositions.
 
Mockrin continues the dialogue in painting exploring celebrity 
and sexuality in the work of artists like Andy Warhol and Elizabeth 
Peyton, integrating images from consumer culture into the realm 
of high art. But with XOXO, Mockrin takes the process a step 
further by reinserting the avant garde discourse back into mass 
culture as the paintings also serve as a fashion editorial in 
Document Journal. In Mockrin’s intercessions with consumerism, 
art is not subsumed by capitalist machinery but rather holds a 
mirror to the fraught contradictions of modern life in the neoliberal 
age, suggesting the liberative potential in commodity culture.
 
Jesse Mockrin (b. Silver Spring, MD, 1981) received her M.F.A.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in 2011, and her 
B.A. from Barnard College, New York, in 2003. Mockrin has had 
solo exhibitions at Night Gallery (Los Angeles), and at Nathalie 
Karg Gallery (New York). In 2016 she had a major presentation 
in NO MAN’S LAND: Women Artists from the Rubell Family 
Collection in Miami. In addition to the Rubbell Family Collection, 
her work is also in the collections of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and the Hans-Joachim and Gisa Sander 
Foundation. Mockrin’s work has been covered extensively, 
appearing in publications including Artforum, The New Yorker, T 
Magazine, Modern Painters and Art Agenda. Jesse Mockrin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부끄럼없이 받아들이며 성규범을 무너트리는 모습에 관심을 
가져왔다. 로코코적인 장식, K-pop 에 등장하는 꽃미남들, 그리고 
남성 패션 잡지의 편집기사 이미지를 섞고 캐내는 과정에서 작가는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한국 보이밴드 사업 내면에 감춰진 한가닥의 
진실성과 저항을 찾아내었다. 그것은 지나간 구시대의 정형화된 
관념으로 굳어버린 남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즉, 여성스럽고 
럭셔리한 패션 상품에대한 욕망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인식되어온 
모습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전복시켜 남성 의류에 멋을 더하고, 
화려한 꽃무늬 패턴, 실크 그리고 나비넥타이로 채워지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 주제 속에 담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대중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사이의 
긴장감이 모크린의 작품 구성을 크롭핑하는 방식으로 고조되고 
있다. 

작가는 앤디 워홀이나 엘리자베스 페이튼 같은 작가들의 작품 속에 
담긴 성적 취향이나 유명인들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 소비자 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들을 통합시켜 순수 예술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그녀의 작품 안에서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XOXO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작품이 Document Journal 패션 편집기사의 역할을 
대신하듯 대중 문화 속에 전위적인 담론을 다시 끼워넣음으로서 
그러한 과정을 한단계 더 앞으로 끌어내고 있다. 작가가 의도하는 
소비지상주의와의 중재 안에  예술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 기계화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신자유주의파 시대 안의 현재 
삶에 모순 가득한 거울을 비춰들며 소비 문화 속에 담긴 잠재적인 
해방을 제안하고 있다.

제시 모크린 (1981,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 출생) 2003 Barnard 
College, New York 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201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하였다. 로스 
앤젤레스에 위치한 Night Gallery와 뉴욕에 위치한 Nathalie 
Karg Gallery 에서 솔로전시를 진행하였으며 2016 루벨 패밀리 
(Rubell Family) 의 소장 콜렉션 중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마이애미 <NO MAN’S LAND> 전시에서 그녀의 작품들이 
크게 두각 되었다. 루벨 패밀리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품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LACMA), Hans-Joachim and Gisa 
Sander Foundation 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그녀의 
작품들은  아트포럼, 더 뉴요커, T Magazine, Modern Painters 
and Art Agenda 등의 잡지에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으며 
현재 그녀는 로스 엔젤레스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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